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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쌍극자 광원이 내재된 대
면적 구조를 해석하기 위해 좁은 대역폭의 쌍극자 광원
을 광축방향과 광축에 수직방향으로 발광시켜 서로 보
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기존 방법과 비교를 통해 정
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I. 서론 및 배경
OLED 디스플레이의 픽셀 크기는 점점 작아지

고 있고, 현재 40~50μm 크기의 제품들이 스마트폰
에 사용되고 있다. 이로인해 기하광학, 파동광학 기
반의 해석 대신 대면적 전자장 해석 방법이 필요
하며, 대면적 구조 해석을 위한 계산량 제어가 필
수적이다. 대면적 전자장 해석 방법으로 우선 전
체 구조를 광축과 수직한 방향으로 분할하고, 분
할된 구조간의 모드 결합 연산자를 계산하여, 전
체 구조의 투과계수, 반사계수, 결합계수를 계산
할 수 있다. 이때 분할된 구조에서 얻어낸 고유
값, 고유모드들은 전체 구조 대비 저차 모드들로
구성되어 있고, 분할된 구조들의 저차 모드들의
결합으로 전체구조를 해석하는 것인데, 저각으로
입사하는 평면파와 가우시안 광원처럼 좁은 대역
폭의 광원들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대면적 전자장
해석방법이 잘 적용되지만, 쌍극자 광원과 같은
넓은 대역폭을 가진 광원에서는 저차모드들만으
로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광축으
로 두꺼운 도파관 구조가 아닌 얇은 필름층이 많
은 OLED 디스플레이의 해석에는 광원의 고차성
분들에 대응되는 고유모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구조에 광축방향과 광축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좁은 대역폭의 쌍극자 광원을
전파시켜 쌍극자 광원이 내재된 대면적 구조를
해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결과
대면적 전자장 해석 방법은 분할된 구조의 고

유값과 고유모드들에 대해 푸리에 모달 방법
(Fourier modal method, FMM)(1)으로 계산하고 분할
된 구조간의 모드 결합 연산자에 대해 결합모드
이론(Coupled mode theory, CMT)(2)으로 계산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로 편광이 (1,0,0)인 좁

은 대역폭의 쌍극자 광원을 발광시켜 저차모드
들이 들뜬 광필드를 얻는다. 두 번째로 타겟구조
를 회전시켜 x축과 광축방향을 뒤집은 구조에서
편광이 (0,0,1)인 좁은 대역폭의 쌍극자 광원을 발
광시켜 광축이 회전된 구조에서의 저차모드들이
들뜬 광필드를 얻는다. 두 번째 방법에서 들뜬 저
차모드들은 첫 번째 방법, 즉 해석하고자 하는 구
조에서는 고차모드들로 작동하기 때문에 두 번의
좁은 대역폭의 쌍극자 광원이 내재된 광필드들이
서로의 부족한 대역폭을 보강해주므로 쌍극자 광
원에 의해 들떠지는 고차모드들의 해석이 가능하
다.

[그림1] 쌍극자 광원이 내재된 구조의 광필드 결과, 
(a) 편광이 (1,0,0) (b) 편광이 (0,0,1)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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